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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S와 I지역의 종합대학 간호대학생 127명과 비 간호대학생 124명, 총 
25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적 역량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 3.35점, 
비 간호대학생 3.23점,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 3.53점, 비 간호대학생 3.37점으
로 나타났으며, 두 군 모두 문화적 역량 및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
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 자아수용성, 환경에 대한 통제, 긍정
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간
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정규교육과정에 다문화교과목 편성 및 다문화현장체
험, 특강 등 교과외 활동을 병행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고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문화적 역량, 심리적 안녕감, 간호대학생, 비간호대학생, 다문화

  Abstract : This study was done to compare cultural competence(CC) and psychological well 
-being(PWB) in nursing students(NS) and non-nursing students(NNS). Participants were 251 NS and 
NNS at college in S and I city. Mean score(range:1~5) of CC in NS was 3.35 and NNS, 3.23 and 
PWB in NS was 3.53 and NNS, 3.37. Thus, mean score of CC and PWB of two group were above 
the average and NS significantly higher than NNS. Significant relationship were in NS CC, cultural 
awareness, knowledge, sensitivity, skill and experience, PWB, self-acceptance, environmental ma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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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purpose in life, personal grow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cultural competencies and to provide nursing considering cultural diversity in PWB through 
extracurricular activities, lectures related to multiple cultures and the placement of multi-cultural 
subjects in the curriculum. 

Keywords : Cultural Competency, Psychological Well-being, Nursing Students, Non-nursing Students, 
Multiple Cultures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
문화 가구 수는 2016년 현재 316,067가구이며,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08~2016년까지 평균 
9.16%로 나타나[1,2], 다문화 가구 수가 전체 가
구 수 중 1/10에 가까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가구 수의 증가는 곧 국내 의료기관을 
찾게 될 다문화 대상자, 즉 의료수요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국내 
병원들에서는 국제진료센터와 같은 특수부서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늘어나는 다문화 대상자를 특수
부서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임상 간호사가 응대하게 될 간호대상자의 유형 
안에 다문화권 대상자가 당연히 포함되며,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최근 10년 넘게 약 10% 가량을 
차지하는 다문화권 대상자 가구 수도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래의 전문 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이 다문화 대상
자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적 역량이란, 
개인의 문화적 다양성의 경험, 문화적 인식 및 
일상적인 행동 속에서 문화적 민감성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능력이다[3,4]. 간호에서 문화적 역량이 
갖는 의의는 간호사가 문화적 다양성을 자발적으
로 인식 및 공감하고 건강신념, 관습, 건강관련 
지식의 심층적인 탐구와 경험적으로 체득한 지식
을 토대로 간호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간호
를 제공한다는데 있다[5].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간
호사의 간호 제공은 간호대상자의 만족감 및 치
료의 순응도 향상, 질적 간호제공에 대한 인식 
개선, 효율적인 상호작용 및 건강 증진 등[6]과 

같은 긍정적 측면의 시너지 효과로 발현된다. 
  한편,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간호대상자의 
의료지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간호사에게 요구
되는 역할은 더욱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
문성과 책임감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임상 간호
사는 업무수행과정 중 정신·심리적 측면에서 양적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7], 감정노동 수행, 
직무소진을 경험하며[8], 최근 간호·간병통합 서
비스 확대로 인해 보호자가 없는 병동을 운영하
면서 간호대상자의 간호요구도 등의 증가로 인해 
신체증상과 직무소진으로 인한 우울[9]을 경험하
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다문화권 간호대상자의 
증가로 간호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간호제공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그 어
느 때보다 임상 간호사에게 심리적 안녕감이 필
요하다. 
  심리적 안녕감은 단순히 정신적 질병이 없는 
상태에 국한되기 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
하는 심리적 측면인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
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력, 삶의 목적과 개
인적 성장을 포괄하는 통합된 개념의 안녕감[10]
이다. 다문화권 대상자를 포함한 간호대상자는 신
체적, 사회적, 정신·심리적, 영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요구를 가진 존재로, 간호대상자의 다
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 측면의 전인간호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이 통합된 개
념의 정신 건강상태인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해야 
하며, 간호대상자의 질병 치료, 예방 및 건강증진
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통합
된 개념의 심리적 안녕 상태는 단기간에 형성되
어지기는 어려우며,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
생 시기부터 준비되어져야 할 충족필수 조건이라
고 생각된다.
  국내외적으로 간호대학생 및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꾸
준히 진행되어 왔다. 문화적 역량에 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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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 대상 연구로 도구개발 연구[5], 문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 컨텐츠 적용효과 연
구[11,12], 다문화경험[13], 감성지능[14]과 문화
적 역량간의 관련성 연구 및 문화적 역량의 영향 
요인[15,16]연구 등이며, 비 간호대학생 대상 연
구로 다문화 경험에 따른 문화적 역량[17] 연구 
등으로 문화와 관련된 탐색이 주를 이루었다. 또
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
상 연구로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18], 스트레
스[19], 자아존중감, 정서지능[20]과 심리적 안녕
감 간의 관련성 및 심리적 안녕감 영향 요인[21] 
연구 등이며, 비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로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비교 연구[22] 및 
대학생의 문화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
성에 대한 연구[23] 등으로 정신·심리적 측면의 
개념들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선행연구
에서 문화적 역량과 정신․심리적 측면의 ‘감성 지
능’, ‘정서 지능’과의 관련성[14, 20], 문화적 역
량과 유사한 개념인 ‘문화 성향’과 심리적 안녕감
과의 관련성[23]이 보고된 바 있어, 사회적 측면
의 문화적 역량과 정신·심리적 측면의 심리적 안
녕감 간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정
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
감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규교육과
정과 비정규교육과정에서 진행된 다문화 관련 경
험 및 다문화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를 타 전공계
열, 즉 비 간호대학생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다문화
권 대상자를 간호하게 될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
학과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간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정
보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이 갖고 있
는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과 비 간
호대학생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관
련 교육과정 개발 및 학생 생활 지도를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S지역과 I지역에 소재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
는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 및 그 관
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과 문화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문
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문
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
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
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비교 및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지역과 I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건강 관련 
교양 수업에 참여한 1~2학년에 해당되는 간호대
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version3.1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
(f2) .3, 검정력(1-β) .95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11명이었다. 이에 필요한 표본수 산
출에 근거하여 검정력을 높이기 위해 편의 추출
된 간호대학생 135명, 비 간호대학생 135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불완전하게 응답
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통계분석에 반영된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간호대학생 127명, 비 간호대학
생 124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문화관련 특
성 15문항, 문화적 역량 58문항, 심리적 안녕감 
4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1 문화적 역량
  본 연구에서의 문화적 역량은 간호대학생 및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Han[5]이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개발과정에서 예비 도
구로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58
문항(문화적 인식 12문항, 문화적 지식 1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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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민감성 10문항, 문화적 기술 12문항, 문
화적 경험 6문항) 5점 Liker식 척도로, ‘매우 그
렇다’ 5점에서 ‘매우 아니다’ 1점으로 채점하며, 
점수범위는 최소 58점에서 최대 290점이다. 점수
가 높을수록 문화적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Han[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6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문화적 인식’ 
Cronbach's α=.86 , ‘문화적 지식’ Cronbach's 
α=.94, ‘문화적 민감성’ Cronbach's α=.77, ‘문
화적 기술’ Cronbach's α=.96, ‘문화적 경험’ 
Cronbach's α=.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95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문화적 
인식’ Cronbach's α=.83, ‘문화적 지식’  
Cronbach's α=.92, ‘문화적 민감성’ Cronbach's 
α=.77, ‘문화적 기술’ Cronbach's α=.92, ‘문화
적 경험’ Cronbach's α=.84 이었다.

  2.3.2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은 Ryff[24]가 개
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S) 총 54문항을 Kim, Kim, 
Cha[25]가 번안 및 수정한 총 46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46문항(자아
수용 8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 8문항, 긍정적 대
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 5점 Likert식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아니다’ 1점 척도로 채점
하며, 점수범위는 최소 46점에서 최대 230점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Park[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이었고, 하위 영역별로 ‘자아수
용’ Cronbach's α=.84, ‘환경에 대한 통제’  
Cronbach's α=.73, ‘긍정적 대인관계’ 
Cronbach's α=.80, ‘자율성’ Cronbach's α=.78, 
‘삶의 목적’ Cronbach's α=.76, 개인적 성장’ 
Cronbach's=.70이었으며, Kim, Kim, Cha[25]의 
연구에서 하위 영역별로 ‘자아수용’ Cronbach's 
α=.76, ‘환경에 대한 통제’ Cronbach's α=.66, 
‘긍정적 대인관계’ Cronbach's α=.72, ‘자율성’ 
Cronbach's α=.69, ‘삶의 목적’ Cronbach's α
=.73, 개인적 성장’ Cronbach's=.70이었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α=.89이었고, 하위 영역별
로 ‘자아수용성’ Cronbach's α=.78, ‘환경에 대
한 통제’  Cronbach's α=.65, ‘긍정적 대인관계’ 
Cronbach's α=.82, ‘자율성’ Cronbach's α=.66, 
‘삶의 목적’ Cronbach's α=.76, 개인적 성장’ 

Cronbach's=.72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
터 9월 23일까지 이루어져졌으며 S지역과 I지역 
소재 종합대학의 재학생 중 건강 관련 교양 수업
에 참여한 1~2학년 해당되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을 각각 135명씩을 임의 추출하였으며 
표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여자로써의 권리 등
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연구동
의서를 받고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완전하게 응답한 설문지 간호대학
생 8부, 비 간호대학생 11부를 제외하여 통계분
석에 반영된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총 251명으
로, 간호대학생 127명, 비 간호대학생 124명이었
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설문작성 전에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익명성 보장 및 
연구 참여자로써의 권리 등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 
대상자가 참여를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
를 거절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후에 
모두 폐기 처리됨을 알려주었다. 

2.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과 문화관련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였다. 
  2)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과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와 
t-test를 이용하였다. 
  3)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문화관련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간호대학생은 86.6%. 비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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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61.3%로 여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였
다.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대상자의 평균 연령
은 20.12±1.84세였고, 간호대학생 19.68±1.68
세, 비 간호대학생이 20.58±2.24세였다. 연령별
로 간호대학생은 20세 이하가 51.2%를 차지하였
고, 비 간호대학생은 21세 이상이 51.6%를 차지
하였다. 종교의 경우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간
호대학생은 59.0%, 비 간호대학생은 65.3%로 가
장 많았다. 경제수준은 ‘중’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이 간호대학생은 89.8%, 비 간호대학생은 82.3%
로 가장 많았다. 전공계열 분포를 보면 간호 계
열 50.6%, 비 간호계열은 인문사회계열 17.5%, 
이학․ 공학계열 15.5%, 의료보건계열 12.4%, 예
술계열 4.0%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문화관련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간호
대학생 74.8%, 비 간호대학 생 72.6%가 외국방
문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어실력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 가 두 집단 모두 가장 
많아 간호대학생은 85.0%, 비 간호대학생은 
77.4%였다. 간호대학생 60.6%, 비 간호대학생 
56.5%가 외국인과 교류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간호대학생 37.8%, 비 간호대학생 36.3%
가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간호대학생 92.9%, 비 간호대학생 
89.5%가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간호대학생 11.0%, 비 간호대학생 7.3%
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친척, 친구
가 있는 경우는 간호대학생 18.9%, 비 간호대학
생 17.7%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
에 관해 ‘교육받은 경험이 없다’가 간호대학생 
81.1%, 비 간호대학생 71.0%로 가장 많았고 다
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일반 개설 교과
목에서 일부 내용을 배운 경우가 간호대학생 
11.0%, 비 간호대학생 18.5%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외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간호대학생 11.8%, 비 간호대학생 
2.4%로 나타났다. 국내 다문화 현장 체험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간호대학생 1.6%, 비 간호대학생 
0.8%로 나타났다<Table 1>.

3.2.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제 변인 

    정도 비교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한 결과, 문화적 역량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에 간
호대학생이 3.35±.42점, 비 간호대학생이 
3.23±.46점으로, 두 집단 모두 문화적 역량 정도
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정도가 비 간호대학생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1, 
p=.035).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인식(4.25점)’, 
‘문화적 민감성(3.84점)’, ‘문화적 기술(3.18점)’, 
‘문화적 경험(2.85점)’, ‘문화적 지식(2.76점)’ 순
으로 나타났고, 비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인식
(3.97점)’, ‘문화적 민감성(3.56점)’, ‘문화적 기술
(3.07점)’, ‘문화적 지식(2.81점)’, ‘문화적 경험
(2.77점)’ 순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간호대학생에
서는 ‘문화적 지식(2.76점)’이며 비 간호대학생에
서는 ‘문화적 경험(2.7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
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은 문화인식
(t=5.00, p<.001)과 문화 민감성(t=4.64, p<.001)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민감성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평균
평점이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53±.43점, 비 
간호대학생이 3.37±.37점으로, 두 집단 모두 심
리적 안녕감정도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
고,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비 간호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3.23, p=.001). 심
리적 안녕감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간호
대학생은 ‘긍정적 대인관계(3.91점)’, ‘삶의 목적
(3.70점)’, ‘개인적 성장(3.67점)’, ‘자아수용성, 환
경에 대한 통제력(3.48점)’, ‘자율성(3.04점)’ 순이
고 비 간호대학생은 ‘긍정적 대인관계(3.67점)’, 
‘개인적 성장(3.49점)’, ‘삶의 목적(3.45점)’, ‘환경
에 대한 통제력(3.35점)’, ‘자아수용성(3.29점)’, 
‘자율성(3.00점)’순이며 가장 낮은 영역은 두 집
단 모두 ‘자율성’ 항목으로 간호대학생 3.04점, 
비 간호대학생 3.00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
과 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은 자아수용성
(t=2.69, p=.007), 긍정적 대인관계(t=3.10, 
p=.002), 삶의 목적(t=3.37, p=.001)과 개인적 성
장(t=2.61, p=.009)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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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N=251)

Variables Categories
Nursing students

(n=127)
Non-nursing

students (n=124)
n(%) n(%)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7(13.4) 48(38.7)
Female 110(86.6) 76(61.3)

Age(yr)
(M±SD : 20.12±1.84)

<20 65(51.2) 60(48.4)
≥ 21 62(48.8) 64(51.6)

M±SD   19.68±1.68   20.58±2.24

Religion

Protestant 32(25.2) 24(19.4)
Catholic 11(8.7) 7(5.6)
Buddhism 9(7.1) 9(7.3)
None 75(59.0) 81(65.3)
Other 0(0) 3(2.4)

Economic state
good 6(4.7) 10(8.1)
fair 114(89.8) 102(82.3)
poor 7(5.5) 12(9.7)

Major field

Nursing 127(50.6)
Natural & Engineering Sciences 39(15.5)
Humanities & Social Sciences 44(17.5)
Arts 10(4.0)
Health Care 31(12.4)

Cultural 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foreign travel
Yes 95(74.8) 90(72.6)
No 32(25.2) 34(27.4)

Foreign language ability

Be fluent 12(9.5) 4(3.2)
Be able to have a simple
conversation

108(85.0) 96(77.4)

Be unable 7(5.5) 24(19.4)
Experience of association 
with foreigners

Yes 77(60.6) 70(56.5)
No 50(39.4) 54(43.5)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48(37.8) 45(36.3)
No 79(62.2) 79(63.7)

Feel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Yes 118(92.9) 111(89.5)
No 9(7.1) 13(10.5)

Multi-cultural experience
Yes 14(11.0) 9(7.3)
No 113(89.0) 115(92.7)

International married family, 
relatives & friends

Yes 24(18.9) 22(17.7)
No 103(81.1) 102(82.3)

Experience of
taking a course about  
multi-cultural education in 
curriculum

Took the class multi-cultural
subject in curriculum

6(4.7) 7(5.6)

Took the class multi-cultural
contents in other subject 
in curriculum 

14(11.0) 23(18.5)

Both are included 4(3.1) 6(4.8)
Haven’t experienced 103(81.1) 88(71.0)

Experi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out curriculum

Yes 15(11.8) 3(2.4)
No 112(88.2) 121(97.6)

Multi-cultural  field experience 
in Korea

Yes 2(1.6) 1(0.8)
No 125(98.4) 12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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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arison of Variables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N=251)

Variables
Nursing students

(n=127)

Non–nursing 
students
(n=124)

Possible
Range

t p

M±SD M±SD

Cultural competence 3.35±.42 3.23±.46 1~5 2.11   .035*

Cultural awareness 4.25±.40 3.97±.46 1~5 5.00   .001***

Cultural knowledge 2.76±.57 2.81±.65 1~5 -0.70   .480

Cultural sensitivity 3.84±.48 3.56±.46 1~5 4.64   <.001***

Cultural skill 3.18±.64 3.07±.65 1~5 1.28   .201

Cultural experience 2.85±.78 2.77±.82 1~5 0.85   .394

Psychological Well-Being 3.53±.43 3.37±.37 1~5 3.23   <.001**

Self-acceptance 3.48±.58 3.29±.51 1~5 2.69   .007**

Environmental mastery 3.48±.50 3.35±.63 1~5 1.70   .089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3.91±.61 3.67±.63 1~5 3.10   .002**

Autonomy 3.04±.65 3.00±.45 1~5 0.48   .629

Purpose in life 3.70±.61 3.45±.54 1~5 3.37   .001**

Personal growth 3.67±.57 3.49±.49 1~5 2.61   .009**

*p<.05  **p<.01   ***p<.001

3.3.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
녕감(r=.321, p＜.001)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었다. 또한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문화적 인식(r=.505, p＜.001), 문화적 지식
(r=.849, p＜.001), 문화적 민감성(r=.721, p
＜.001), 문화적 기술(r=.800, p＜.001), 문화적 
경험(r=.724, p＜.001), 자아수용(r=.272, 
p=.002), 환경에 대한 통제(r=.266, p=.002), 긍
정적 대인관계(r=.255, p=.004), 자율성(r=.200, 
p=.024), 삶의 목적(r=.204, p=.021), 개인적 성
장(r=.243, p=.006)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비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r=.090, p=.322)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
과 문화적 인식(r=.513, p＜.001), 문화적 지식
(r=.869, p＜.001), 문화적 민감성(r=.705, p
＜.001), 문화적 기술(r=.857, p＜.001), 문화적 
경험(r=.792, p＜.001), 자율성(r=.359, p＜.001)
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3>

4. 논 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임상 실무현장에서 만나는 
간호대상자의 문화적 배경도 다양하며 다문화권
의 대상자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간호대학생도 
취업 전 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통
해 다문화 간호대상자를 응대할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
관련 특성을 파악한 결과, 다문화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간호대학생 92.9%, 비 간호대학생 
89.5%)가 매우 높은 반면, 1/3 정도(간호대학생 
37.8%, 비 간호대학생 36.3%)의 학생들만 다문
화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 관련 교과목 수강을 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간호대학생 81.1%, 비 
간호대학생 71.0%)이었고,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도 독립된 교과목명으로 다
문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간호대학생 4.7%, 비 
간호대학생 5.6%)가 일반 개설 교과목에서 다뤄
진 다문화 관련 내용을 배운 경우(간호대학생 
11.0%, 비 간호대학생 18.5%)보다 적었다. 이는 
아직도 대학교육에서 다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교과외 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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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ultur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n=127) Non–nursing students (n=124)
 r p  r p

Cultural awareness .505 ＜.001  .513 ＜.001
Cultural knowledge .849 ＜.001  .869 ＜.001
Cultural sensitivity .721 ＜.001  .705 ＜.001
Cultural skill .800 ＜.001  .857 ＜.001
Cultural experience .724 ＜.001  .792 ＜.001

 Psychological Well-Being .321 ＜.001  .090 .322
Self-acceptance .272   .002  .083   .358
Environmental mastery .266   .002  .085   .346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255   .004 -.115   .203
Autonomy .200   .024  .359 ＜.001
Purpose in life .204   .021 -.034   .705
Personal growth .243   .006  .024   .787

Table 3. The Relation of Variables Cultural Competenc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경험이 있는 경우가 간호대학생 11.8%, 비 간호
대학생 2.4%로 나타나 타 전공에 비해 간호대학
생들이 다문화 교육을 접하는 기회가 많았던 것
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교육을 받았던 경우도 대
부분 교과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도
록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다문화 관련 교육과정 편성의 중요성은 문화적 
역량과도 관련된다. Lee와 Park의 대학생 대상 
연구[17]와 Cha[15]의 간호대학생 대상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관련된 수업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11, 
12]에서 중재 프로그램 적용 후 문화적 역량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연구에
서 간호대학생에게 강의, 그룹토의 및 성찰일지 
작성, 다문화 관련 문화콘텐츠 동영상 시청 등 
다문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 대조군
에 비해 실험군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이 유
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11], 국외 연구에
서 간호대학생에게 교육과정으로 통합적 문화 컨
텐츠 적용을 통해 문화적 역량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12].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수많은 다문화 대상자를 응대하게 될 미래 간호
사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다문화 관련 교과목을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간호학과 전공 특성에 맞는 다양한 다
문화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방
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
화적 역량 정도를 비교한 결과, 간호대학생(3.35
점)이 비 간호대학생(3.2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
으며, 두 집단 모두 ‘중’ 수준이상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
적 역량을 조사한 Lee와 Park[17]의 연구에서 문
화적 역량 정도는 평균 3.48점(5점 척도)로 나타
났고,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조사한 
Choi[16]의 연구에서 평균 3.27점(5점 척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국내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정
도는 ‘중’ 수준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에서 문화적 역량의 차이를 하위 영역
별로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에
서 문화적 인식(간호대학생 4.25점, 비 간호대학
생 3.97점)과 문화적 민감성(간호대학생 3.84점, 
비 간호대학생 3.56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
났고,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문화적 인
식과 문화적 민감성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인간, 환
경, 건강, 간호와 같은 간호의 중심 개념을 근간
으로 한 간호 학문적 토대가 타 전공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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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문화적 인식과 민감성 등에 영향을 미쳐 나
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가장 낮은 영역은 
간호대학생에서는 문화적 지식, 비 간호대학생에
서는 문화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문
화적 역량 정도를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 문화
적 행위’ 2개 하위 영역으로 살펴본 Cha[15]의 
연구(7점 척도)에서 ‘문화적 인식 및 민감성’ 평
균 5.24점, ‘문화적 행위’ 평균 3.28점으로 문화
적 인식 및 민감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대학생의 문화적 역
량을 ‘문화적 인식, 문화적 태도, 문화적 지식과 
기술’ 3개 하위 영역으로 살펴본 Lee와 Park[17]
의 연구(5점 척도)에서 가장 높은 영역은 문화적 
인식(3.78점)이었고, 그 다음 순으로 문화적 태도
(3.73점), 문화적 지식과 기술(2.92점)로 나타났
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
학생의 문화적 인식, 민감성은 ‘중’ 수준 이상인 
것으로 사료되나 상대적으로 지식,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상 다문화 관
련 과목의 개설 및 운영시 간호대학생에게는 문
화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이 필
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체험을 했던 경험(간
호대학생 11.0%, 비 간호대학생 7.3%), 외국인과 
결혼한 가족, 친척, 친구가 있는 경우(간호대학생 
18.9%, 비 간호대학생 17.7%), 국내 다문화 현
장 체험이 있는 경우(간호대학생 1.6%, 비 간호
대학생 0.8%)를 조사한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다문화와 관련된 현장체험 기
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역량은 다양성의 경험, 문화적 인식, 문화적 민감
성 정도, 이전의 삶에서 가족, 친구들과 상호작용
을 통해 습득된 기술에 의해 결정된다[3]. 또한 
문화적 역량은 공식적인 지식 이상의 것을 요구
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문화적으로 숙련된 돌봄
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치와 태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역량이 발전되려면 개인, 지역사회
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경험이 필요하다[12]. 
따라서 공식적으로 편성된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한 다양한 다문화 현장 체험 및 
다양한 교과외 특강 등을 병행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
녕감 정도를 비교한 결과, 간호대학생(3.53점)이 
비 간호대학생(3.37점)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두 집단 모두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조사한 Kang[21]
의 연구에서 평균 3.34점이었고,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조사한 Park[23]의 연구에서 평균 
155.90점(230점 만점)으로 나타나 5점 척도 변환
시 평균 3.39점에 해당되어 본 연구결과와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중’수준 이상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6개 차원으로 살
펴본 결과,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 두 집단
에서 ‘긍정적 대인관계’ 항목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나(간호대학생 3.91점, 비 간호대학생 3.67
점),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 
두 집단에서 모두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럽고 
신뢰에 바탕을 둔 긍정적 대인관계[23, 24]를 유
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인 항목은 ‘삶의 목적(3.70
점)’, ‘개인적 성장(3.67점)’이었고, 비 간호대학생
의 경우 ‘개인적 성장(3.49점)’, ‘삶의 목적(3.45
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항목별 순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따
라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은 삶의 목표와 
방향감각이 있고, 과거와 현재의 삶을 의미 있다
고 여기며,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와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자신이 계속적으로 성
장,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는[23, 24] 것으로 사료
된다. 
  심리적 안녕감의 차원 중 가장 낮은 순위로 두 
집단 모두 ‘자율성’ 으로 간호대학생 3.04점, 비 
간호대학생 3.00점으로 나타났다. 본 도구에서 
‘자율성’은 결단력과 독립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23, 24]. 이는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 중 ‘자
율성’ 항목이 점수자체로는 ‘중’ 수준 이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 모두 동
일하게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대학생들의 
결단력과 독립적 성향이 다소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원도구가 동일하나 척도 및 항
목이 다른 Cha[22]의 연구(6점 척도)에서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도를 6개 차원으
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한국 대학생에게서 가
장 높은 차원은 1순위 ‘긍정적 대인관계’, 2순위 
‘개인적 성장’, 3순위 ‘삶의 목적’으로 나타나 상
위 항목 순위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가장 낮은 순위로 ‘자아수용성’이 나타나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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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동일한 결과는 아니지만, ‘자율성’이 하위 
2순위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 중 ‘자율성’ 즉 결단력과 독립적인 성향
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가구당 자녀수가 줄면
서, 성인기에 접어들어도 여전히 부모의 통제하에 
지내면서 부모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선행연구
[26]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통제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대학생 자녀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부모 의존도와도 관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자
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외 과정에
서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 결단력, 독립적 성향
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 및 운영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
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
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의 경우 문화적 역량이 높
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
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기술, 문화적 경험) 모
든 항목과 심리적 안녕감 6개 차원(자아수용성, 
환경에 대한 통제,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
의 목적, 개인적 성장) 모든 항목에서 서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내외적
으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비교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다. 비 간호대학생의 경우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 역량의 하위영역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민감성, 문화
적 기술, 문화적 경험) 모든 항목과 심리적 안녕
감 6개 차원 중 ‘자율성’ 항목에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23]
에서 사회 내에서 개인이 갖는 신념, 태도, 규준, 
가치 패턴과 같은 문화 성향을 수평적, 수직적 
측면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나누어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모든 측면의 
문화 성향이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성향’은 문화
적 경험, 인식, 민감성이 통합되어 나타난 능력인 
‘문화적 역량’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측면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생
각되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후 간호대학생 
및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
감에 관한 반복연구 및 다차원적 측면의 개념들
과의 관련성에 관한 지속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 및 심리적 안녕감 정도는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문
화적 역량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므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취업 전 
교육과정 및 교과외 과정에서 다양한 다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
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권 대상자를 포함한 간호대
상자 간호시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고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간호중재 전략
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을 비교 
분석한 초기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표본 이상으로 일반화하거나 
확대해석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
화적 역량 정도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간호대학
생이 3.35점, 비 간호대학생은 3.23점으로, 두 군 
모두 문화적 역량 정도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문화
적 역량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정
도는 평균평점 5점 만점에 간호대학생이 3.53점, 
비 간호대학생은 3.37점으로, 두 군 모두 심리적 
안녕감 정도가 ‘중’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이 비 간호대학생보다 심리적 안녕감
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 간호대학생은 문화적 안녕감과 심
리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 중 ‘자율성’ 항
목에서 문화적 역량과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Vol. 35, No. 3 (2018) 간호대학생과 비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과 심리적 안녕감   11

- 973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문화 
관련 교과목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편성되도
록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 대상의 다
문화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시 분야별 전공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문
화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교과
목 개설 및 운영시 문화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
는 교육과정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높은 수준
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편성된 교육과
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다문화 현
장 체험 및 다양한 교과외 특강 등을 병행하여 
다문화 및 문화관련 체험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 심리적 안녕감의  6개 
차원 중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외 과정에서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여 자기 주도
적 문제해결력, 결단력, 독립적 성향을 강화시키
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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